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9년 12월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

하 covid-19)는 한때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할만큼 심각성이 높

았으나 현재 2023년에는 이전보다 크게 유행하거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코로나 범유행 전처럼 사람들

의 활동반경이 넓어지면서 기존 일상의 모습을 다시 찾아가고 

있다. 

그러나 거의 3년에 걸쳐 장기간 유행했던 COVID-19로 인해

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완치한 자들이 증가했지만, 이들 중에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Vol. 35, No. 1, 057－065, 2024

https://doi.org/10.6107/JKHA.2024.35.1.057

www.khousing.or.kr

pISSN: 2234-3571

eISSN: 2234-2257

Article

맥파(HRV) 실험에 대한 분석과 감성평가를 통한 주거공간 치유디자인 

방법 모색

A Study on the Method of Healing Design for Residential Space 

through Analysis and Emotional Evaluation of the Experiment of 

Pulse Wave (HRV)

조현경1, 서지은2*

Hyun-Kyung Jo1, Ji-Eun Seo2*

Received: January 2, 2024; Revised: January 30, 2024; Accepted: January 30, 2024

ABSTRACT

Recently, the number of people suffering from the aftereffects of COVID-19 is increasing, and in order to respond to this, the aftereffect clinic 

facilities are being prepared, but research on indirect or direct treatment or healing in a residential space where people spend the most time is 

still insufficien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healing design method of a residential space through pulse wave (HRV) 

and emotional evaluation. The study conducted a questionnaire and experiment on 20 people centering on two pairs of residential space 

images showing differences in lighting, first investigated the ‘attention resource’ and the ‘emotional vocabulary using the SD method through 

the questionnaire, and secondly, the ‘stress index’ and the ‘RMSSD index’ were investigated through the pulse wave experiment using a 

ubiquitous device. As a result of the study, it can be seen that attention resources change according to the difference in lighting, and in 

particular, the element of ‘contrast’ was actively found. In addition, in ‘Images 2 and 4’, the design using the healing elements of ‘shape’, 

‘color’, and ‘contrast’ showed high psychological stability. Therefore, the healing design method in a residential space may be the most 

effective method considering ‘shape’, ‘color’, and ‘texture’ to induce ‘warm’ sensi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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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코로나 후유증 증상을 경험하고 이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코로나 완치 후에 겪고 있는 여

러 후유증 경험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데 의료계 신문에 따르면, 

‘실제로 병원에 방문한 확진자 대다수가 머리가 멍하다, 온몸

에 힘이 없다, 이유 없이 울적하고 초조하다는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1)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집중력 감소, 기억력 저하, 피

로감, 불안 및 우울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브레인 포그’의 증상

이 나타난다’2)고 말하고 있어 주로 신경정신과적 후유증 증상

(불안, 우울, 피로, 수면장애, 사고력 및 집중력 저하 등)이 발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코로나 후유증 경험자들을 치유하기 위해 의료적인 

측면에서는 코로나 후유증 클리닉 운영3)을 통해 치료를 하고 

있지만, 사람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정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간환경에서의 치유방법은 아직까지 관심이 미흡한 

편이다.

공간 중에서도 특히, 주거공간과 같이 일상을 주로 보내는 

환경에서의 치유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공간환경은 심리적으

로 안정되고 편안한 긍정적인 감정이 유도될 수 있도록 치유디

자인으로 계획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치유디자인을 위해 공

간에서의 긍정적인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치유 요소가 고

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치유 요소가 포함된 주거공간이미지를 대

상으로 공간에 대한 이용자들의 감성을 평가하고, 생체 신호 반

응 중 맥파(HRV)를 측정하여 스트레스 지수 등의 심리적 안정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공간에 대한 감성은 이용자들의 

‘선택적 주의(selective attemtion)’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을 바

탕으로 각 이미지들의 ‘주의자원(attention resource)’이 무엇인

지 조사하여 공간감성, 심리적 안정 그리고 ‘주의자원’의 관계

성 분석을 통해 주거공간에서 심리적 안정을 위한 ‘주의자원’

의 활용을 통해 치유를 위한 디자인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다양한 공간에서 치유환경을 구축하는데 

기초적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 판단된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치유공간디자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시각적 

자극이 이용자들의 공간에 대한 감성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전제로 진행할 것이다. 

1) 후생신보, ‘코로나 후유증 피로, 우울, 불안, 기억력 저하’, 2022.05.17., 
http://www.whosaeng.com/136122

2) 바이오타임즈, ‘브레인포그 증상 지속되면 코로나 후유증 ’롱코비드‘의
심해야....치료제는?’, 2023.01.16., https://www.biotimes.co.kr/news/arti
cleView.html?idxno=9555 

3) 코로나 19 후유증 클리닉 운영, https://www.fatimahosp.co.kr/news/post/
11144

공간에서 시각적 자극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조명’이므로 

이 또한 고려하여 감성어휘와 생체신호 반응을 통해 주거공간

에 대한 감성과 ‘스트레스 지수’ 및 ‘신체방어기능척도(이하 

RMSSD)를 평가4)하고, 이 평가 결과와 공간의 치유 요소들과

의 관계를 파악하여 치유공간디자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과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공간에 대한 이용자들의 

감성이 ‘선택적 주의(seledtive attention)’에 의해 형성되는 것

을 이해한다. 또한, 공간에 대한 자극 및 지각을 통해 감성이 형

성되고, 자극 요소 중 중요한 인자가 시각이며, 시각적 자극의 

영향인자가 ‘조명’이라는 것을 인지한다.

둘째, ‘주의자원(attention resource, 이하 주의 자원)’은 선행

연구의 조사･분석을 통해 도출하며, ‘형태’, ‘색채’, ‘대비’, ‘질

감’으로 분류한다.

셋째, ‘주의자원’과 감성평가 및 변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조

사대상은 치유환경과 관계된 ‘형태’, ‘색채’, ‘대비’, ‘질감’ 요

소가 잘 나타난 이미지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이때 동일한 이미

지의 조명이 켜진 전과 후, 각 2쌍의 주거 공간 이미지로 총 4개

의 이미지로 선정하였다.

넷째, 각 이미지에 대한 ‘주의자원’은 대면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하고, 공간 감성은 1차 SD 평가로 진행하며, 2차 맥파

(HRV)의 신호 측정을 통해 ‘스트레스 지수’와 ‘RMSSD 지수’

를 이전 휴식상태와의 수치 변화를 비교 및 분석하여 심리적 안

정 정도를 조사한다. 

설문조사의 경우, 응답자들이 동일한 해상도 및 크기의 이미

지를 보고 ‘주의자원’을 표시하도록 하였고, 이미지에 대한 감

성어휘 13쌍5)에 대해 5점 척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또한, 설문응답 시 이미지를 반복해서 볼 수 없으며, 응답자들

의 기억6)으로만 평가하도록 한다.

맥파(HRV)신호 측정은 설문과 동일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맥파(HRV)를 활용한 공간 평가 선행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uBioMacpa(이하 유비오맥파)7)를 대상으로 맥파(HRV)검사를 

4) 이에 공간디자인 관련 전공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SD법을 활용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주거공간이미지에 대한 1차 감성평가를 실시한다. 그 후, 
동일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맥파(HRV)실험의 2차 스트레스 지수와 
RMSSD 지수를 측정하여 이전 휴식상태와의 수치 차이의 비교 및 분석
을 통해 주거공간이미지에 대한 심리적 안정 정도를 평가함.

5) 한명흠, 오인욱(2010). 공간환경의 감성평가척도에 관한 연구. 한국실
내디자인학회 논문집, 19(4), p.3과 박지민(2014). 사용자 중심의 주거 
실내공간 감성평가도구 개발.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3(5), p.114
와 서지은(2016). 선택적 주의 관점에서 본 조명에 의한 주의 자원과 공
간 기억의 변화.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5(2), p.47에서 실내공간
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감성어휘만 사용

6) 여미, 오선애. (2015). 숍 파사드 디자인 구성요소에 대한 선호도 연구. 한
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4(2), p.173에서 기억실험은 시각적 실험이 
수행되었으며, 재인검사나 회상검사를 사용하였음을 나타냄

7) 박혜경, 오지영. (2018). 환경색채 톤 변화에 따른 남성과 여성의 심박변
이 반응 특성. 한국색채학회논문집, 32(2), 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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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한다. 맥파(HRV)검사는 4개의 이미지에 대해 각각 2분 30

초씩 측정8)하고, 이미지간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이미

지 사이의 백지 이미지를 보여주도록 하여 ‘스트레스 지수’와 

‘RMSSD 지수를 측정한다.

마지막으로 설문 결과를 SPSS Program 27을 활용하여 이용

자의 주거공간에 대한 감성을 평가하고, 이미지에 따른 맥파

(HRV) 데이터 값을 통해 각 이미지별 스트레스 완화 정도를 파

악한다. 이 둘의 평가 값의 비교･분석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주

는 공간감성과 주거공간이미지를 추출하여 ‘주의인자’와의 관

계 분석을 통해 치유디자인 방법을 모색하고 제시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공간에서의 치유

코로나로 인한 후유증 증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사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거공간에서의 치유환경디

자인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주거공간은 사람들이 느끼

는 후유증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 등을 치유할 수 

있는 편안한 환경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치유적인 환경으로 계획되기 위해서는 공간 내에서 사람이 

긍정적인 감정과 편안한 심리상태를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해 공

간을 지각하는데 있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의자원’과의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Seo(2016)는 사람은 환경의 많은 정보 중에서 일부분에 대

해 선택적으로 ‘주의자원’의 정보를 처리하고 이들의 관계성을 

통해 공간에 대한 지각을 형성하는데 이렇게 특정한 정보에 주

의해서 선택하는 것을 ‘선택적 주의’라고 하였다.9)

공간에서의 치유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선택적 

주의’ 에 영향을 미치는 주의자원 요소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데, Kang(2011)은 공간에서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 인간의 

감성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시각 주의자원’으로 알

려져 있다고 하였다.10)

이에 ‘선택적 주의’ 관점에서 공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

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Kim(2013)은 시지각적 표현요소는 ‘공간과 오브제’로, 세부

적인 요소는 ‘형태’, ‘재료’, ‘빛’, ‘조명’, ‘가구’로 분류하고 있

으며,11) Kim(2013)은 ‘색채’, ‘형태’, ‘질감’, ‘패턴’ 등의 시각

8) 본 연구에서 사용된 유비오맥파기기의 경우, 실험 데이터 결과가 나오기
까지 2분 30초 동안 측정이 필요함

9) 서지은(2016). op. cit, p.43

10) 강해인, 현주석. (2011). 시각작업기억 처리 단계에 따른 주의 자원 활
용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인지 및 생물, 23(4), p.488

11) 김한나, 서지은(2013). 전시공간에서의 장면에 의한 공간지각 표현방
법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2(5), p.296

적 요소가 포함된다고 하였다.12) 이를 치유공간에 대입하면 

Jo(2023)의 연구에서 치유환경 요소로 나타나는 ‘시각적다양

성’(형태, 색채, 조명, 재료), ‘촉각적 안락감’(형태, 색채, 질감), 

‘자연친화성’(자연광, 외부조망, 환기, 자연요소 도입)의 요

소13)가 공간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치유와 관련하여 공간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주의자원은 선행

연구를 통해 ‘형태’(가구, 오브제, 구조), ‘색채’(사용된 주요색

의 색채), ‘질감’(사용된 재료의 텍스쳐)으로 구분14)할 수 있고 

Seo(2015)의 연구에서 ‘조명’이 시각적 자극에 가장 영향15)을 

미치므로 조명에 의한 ‘대비’도 주의자원으로 포함될 수 있다. 

2. 감성과 생체신호 반응

감성은 정의 주체에 따라 여러 의미로 나타나고 있는데 주로 

자극에 의한 감각 또는 지각에 의해 일어나는 반응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감성은 공간과 연계되어 현재까지 꾸준

히 연구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다. 이를 주제로 한 연구들은 

종종 생체신호 반응 실험을 동반하는데 Kim(2017)은 뇌파, 심

전도를 이용16)하였고, Park(2018)은 감정 인식을 위해 광적맥

파를 활용한 심박변이도를 사용17)하였고, Hwang(2013)과 Ryu 

(2015)는 뇌파를 사용하여 감성을 분석18)19)하였다. 이처럼 공

간에 따라 생체신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통해 긍정과 부정

의 감정을 분석하여 이용자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환경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감정인식을 위해 사용되는 있는 생체신호들은 뇌파

(EEG), 심전도(ECG), 맥파(HRV) 등이 있다. 뇌파와 심전도는 

감정인식과 관련한 많은 선행연구의 실험에서 사용되고 있으

며, 맥파(HRV)는 다른 2개의 생체신호에 비해 아직까지는 빈

도가 적은 편이다. 그러나 실험하는데 있어 사용이 편리하다는 

12) 김가영(2018). 사용자의 지각 현상을 통한 공간인지 및 공간행위에 대
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2(5), p.144

13) 조현경, 서지은(2023). 신경계통 후유증 치유와 주거공간과의 관계에 
대한 대학생의 의식 분석. 한국주거학회논문집, 34(1). p.139

14) 김시은, 하미경(2020)은 직선형보다 곡선형에서 더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소프트톤 > 모노톤 > 컬러풀 순으로 사용자에게 안정감을 느끼
게 하며, 나무마감재가 사용된 공간이 안정된 감정 상태를 유도한다고 
하였으며, 정희분(2016)은 자연광이 엔돌핀 분비를 촉진시켜 행복한 
감정을 증진시킨다고 하였고 이경수, 김영인(2020)은 난색 > 한색 계
열 순으로 스트레스가 높다고 함.

15) 서지은(2015). 시각적 공간자극에 나타난 뇌파반응의 자극 정도와 만
족도 변화특성.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4(5), p.101

16) 김영중 et al(2017). 뇌파와 심전도 분석을 통한 색채와 색온도가 주거
공간에서의 집중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40(1), 
p.125

17) 박혜경, 오지영. (2018). op. cit.

18) 황연숙, 김선영, 김주연(2013). 공동주택 커뮤니티시설의 공간별 감성
색채배색 이미지에 따른 청소년의 뇌파분석.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
문집, 22(5), p.173

19) 류지선, 이진숙(2015). 실내거주공간의 적용색채에 따른 감성어휘와 
뇌파의 상관관계 분석. 한국색채학회논문집, 29(3),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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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이 있고 측정도구가 매우 간편한 편20)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Lee(2013)에 따르면, 맥파(HRV) 신호로부터 추출된 

심박변이도는 감성변화에 따른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변화

를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통해 스트레스가 발생되면 교

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임을 추측할 수 있다.21) 또한, 

Im(2015)은 유비오맥파 기기를 통해 알 수 있는 RMSSD는 신

체의 전체적인 방어기능을 나타내며, 인체의 만족감을 보여준

다22)고 하였다. 그러므로 맥파(HRV)의 교감 및 부교감신경을 

활용한 감정분석은 심리적 안정도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결과

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맥파(HRV)는 주로 혈류량의 변화를 광센서를 사용

하여 손가락 끝 등에서 측정한 것으로, 심장의 움직임을 측정한

다는 점에서 심전도와 동일하나, 동방결절 및 심근에서 발생하

는 전기신호를 혈류량의 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

식을 취하고 있다.23)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도 맥파실험을 위해 주로 사용되는 광

센서를 통한 심박변이를 활용하고자 한다.

III. 분석틀 설정

1. 조사방법 및 기준

1) 조사 및 설문대상

조사대상 선정을 위해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치유환경 요소

와 관계된 공간 지각에 있어 영향을 주는 요소인 가구나 오브

제, 구조의 ‘형태’가 직선적이거나 곡선적이고, 가구나 오브제 

등에 사용된 ‘색채’가 밝거나 어둡거나, 따뜻하거나 차가운 계

열이고, 사용된 재료의 ‘질감’이 부드럽거나 거칠고, 조명에 의

한 형태, 색채 등의 변화로 나타나는 ‘대비’가 명확하게 구분되

어 잘 표현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이미지들 중 같은 공간에서도 

‘조명’에 의한 시각적 자극에 따라 감성과 심리적 안정도에 변

화가 있는지 확인해보고자 ‘조명’ 켜기 전･후의 쌍으로 구성된 

것으로 웹사이트, 전문잡지 등을 통해 같은 위치에서 촬영된 6

쌍을 먼저 선정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전문가24) 설문을 통해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평가된 2쌍의 주거공간이미지를 최종으

20) 장원두(2022). 맥파 신호기반 감정인식을 위한 주파수 특징 분석. 차세
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6(1), p.27

21) 이지은, 유선국(2013). 감성판별을 위한 생체신호기반 특징선택 분류
기 설계. 전자공학회 논문지, 50(11), p.2919

22) 임광현 et al.(2015). 학습환경에서 불쾌적온도에서 쾌적온도로의 변화
시 생체신호 및 주관적 반응에 대한 실험적 연구. 설비공학논문집, 
27(11), p.599

23) 장원두(2022). op. cit.

24) 공간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박사 또는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 5인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선정한 6쌍의 이미지에서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치유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형태’, ‘색채’, ‘질감’, ‘대비’의 요소가 뚜
렷하게 나타나는 이미지를 선정하도록 함.

로 선정하였다<Figure 1>. 

Image 1 Image 2 Image 3 Image 4

Figure 1. Image By Light Difference25)

설문 및 실험 대상은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이해하고 질문

에 대한 이해와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Y대 공간디자

인 관련 전공의 대학생 20명으로 선정하였다.

설문 및 실험 기간은 6월 12일부터 13일까지이며, 실험은 첫

째날과 둘째날 각각 10명씩 같은 주거공간이미지의 ‘조명’ 켜

기 전･후의 차이가 있는 2쌍의 이미지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이때, 실험대상자는 설문대상자와 동일하며 맥파(HRV)측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오류를 줄이고자 실험시작 2시간 전에 음주

나 흡연을 하지 않고 메니큐어나 별다른 질병이 없는 학생들로 

선정하였다.26)

2) 조사 내용 및 방법

조사는 1차적으로 대면 설문조사 방법으로 ‘코로나 후유증

과 공간지각’과 ‘2쌍의 사례에서의 주의자원’, ‘2쌍의 이미지에 

대한 감성평가’를 조사하고, 2차적으로 맥파(HRV)실험을 통

해 각 사례에 대한 스트레스 및 신체방어기능척도 지수를 측정

하였다. 

‘주거공간 이미지의 주의자원’에 대한 조사는 선정된 4개의 

이미지를 16.5 cm × 11.5 cm의 크기로 설문지 내에 컬러와 흑백

의 동일 이미지로 삽입하여 컬러프린트로 출력한 후 설문지를 

통해 자가 테스트(self test)방법으로 실시되었다. 

설문 및 실험을 통해 조사된 내용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Survey and Experiment Contents

Sort. Investigation details

Survey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rvey subjects

Healing COVID-19 Aftermath and Perception of Space

Attention Resources of Residential Space Image

Space Sensitivity Evaluation Using SD Method

Pulse wave 

Experiment

stress index

RMSSD Index

사례에 대한 감성의 조사방법은 10초 동안27) 각 이미지를 응

25) 이미지 1과 3은 조명 켜기 전의 이미지이며, 이미지 2와 4는 조명 켠 후
의 이미지임.

26) 임광현 et al.(2015)와 박혜경, 오지영(2018)은 맥파실험을 위해 실험자 
조건을 따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이와 같은 기준으로 실험
대상자를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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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뒤, 영향 인자의 순서를 기입하여 주의자원을 파악하고, 

13쌍의 공간 감성 어휘를 대상으로 5점 척도로 이미지를 평가

하도록 하였다. 

맥파(HRV) 실험은 유비오맥파 기기를 왼손 검지에 착용한 

후 노트북 화면으로부터 50 c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선정된 4

개의 이미지마다 2분 30초씩 응시하면서 측정하였으며, 각 이

미지 사이에 2분 30초씩 이미지간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백

지이미지(1W, 2W, 3W, 4W, 5W)를 보며 휴식하도록 하였다.

실험 전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2.5분간 맥파(HRV) 측정을 

하였고, 4개 이미지를 2분 30초씩 측정하였으며, 각 이미지 사

이에 자극이 없는 화이트 색상에서 2분 30초씩 맥파(HRV) 측

정을 하였으며 절차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Figure 2>.

1W

(2.5 

min)

▶

Image

1

(2.5 

min)

▶
2W

(2.5 

min)

▶

Image

2

(2.5 

min)

▶
3W

(2.5 

min)

▶

Image

3

(2.5 

min)

▶
4W

(2.5 

min)

▶

Image

4

(2.5 

min)

▶
5W

(2.5 

min)

Figure 2. An Experimental Procedure

2. 분석기준 설정 및 방법

주거공간 이미지를 통해 선택된 ‘주의자원’과 이미지에 따

른 공간 감성분석을 위한 기준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주의자원은 ‘형태’, ‘색채’, ‘질감’, ‘대비’의 4가지이며, 각 

‘주의자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형태’는 가구, 오브제, 구

조의 형태를 의미하며, ‘색채’는 사용된 가구, 오브제 등의 주요

색의 색채, ‘질감’은 사용된 재료의 텍스쳐, ‘대비’는 빛에 의해 

형성되는 요소들을 의미하는데 빛에 의한 형태, 질감, 색채 등

의 대비를 의미한다. ‘형태’는 가구나 오브제, 구조의 선적인 특

징, ‘색채’는 공간 내의 가구나 오브제, 구조 등에 사용된 주요 

색채, ‘질감’은 공간 내의 가구나 오브제 등의 사용된 재료의 표

면 질감,‘대비’는 ‘형태’, ‘색채’, ‘질감’이 빛에 의해 어떻게 형

성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분석은 유효한 응답이 이루어진 총 20개의 수집된 설문 및 

실험 결과를 대상으로 SPSS Program 27을 사용하여 ‘빈도분

석’과 ‘기술통계분석’을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설문조사의 ‘일

반적 특성’, ‘코로나 후유증과 공간지각’, ‘주의자원’은 빈도분

석으로 ‘SD기법 평가’와 맥파(HRV)실험은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각 이미지에 대한 감성과 ‘스트레스 지수’ 및 ‘RMSSD 지

수’를 분석하였다. 이때, ‘스트레스 지수’와 ‘RMSSD 지수’는 

이전과의 지수 차이를 비교하여 분석하며, ‘스트레스 지수’는 

27) 서지은, 김민규(2019). 작업기억에서의 주의 자원 유형과 공간 지각과
의 관계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8(2), p.27

이전의 지수보다 낮아질수록, ‘RMSSD 지수’는 이전의 지수보

다 높아질수록 심리적 안정이 높은 상태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하여 스트레스 지수 및 신체방어척도

(RMSSD) 지수와 감성과의 관계를 모색하여 스트레스 지수와 

관계있는 감성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주의인자’와의 관계 분

석을 통해 어떤 인자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찾는지 모색하여 치

유공간디자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IV. 치유공간디자인 방법 모색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나이는 모두 20대 이상이며, 남성이 7명으로 

35.0%, 여성이 13명으로 65.0%로 조사되었다.

코로나 후유증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은 6명으로 30.0%로 

나타났고 이들 중에서 후유증 증상으로, 대부분의 유경험자는 

다양한 후유증 중 ‘피로감(5명/83.3%)’을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피로감’이 가장 일반적인 코로나 후유증이라 판단할 

수 있다.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rvey Subjects

Sort. N(%) Sort. N(%)

Age

in one’s 

20s or 

older

20

(100%)

a symptom 

of 

aftereffects

*

a feeling of 

fatigue

5

(83.3%)

Gender

Man
7

(35.0%)

Less thinking 

and 

concentration

-

Woman
13

(65.0%) a sleep 

disorder
-

the 

experience 

of the a

ftereffects 

of 

COVID-19

Experi-

enced

6

(30.%)
a feeling of 

anxiety
-

No 

experi-

ence

14

(70.0%)

a feeling of 

depression
-

Etc.
1

(16.7%)

*The N value of sequelae is 6 people who have experienced the 

aftereffects of COVID-19

다음으로 코로나 후유증 치유에 ‘자연요소(10명/50.0%)’와 

‘조명(7명/35.0%)’에 해당하는 공간 지각 요소가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활용한 치유적 공간 디자인이 필요

할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공간지각 요소가 사람의 감성과 연관이 있는지 조사

한 결과, ‘평균 4.00’으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

나 공간 지각 요소가 공간 감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주요한 역할

을 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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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patial Perceptual Factors Affecting The Healing of 

COVID-19 (N=20)

Sort. N(%) M

Spatial Perceptual 

Factors Affecting the 

Healing of 

COVID-19

Form 1(5.0%) -

Color 1(5.0%) -

Finishing material 1(5.0%) -

Lighting 7(35.0%) -

 Natural element 10(50.0%) -

The connection between spatial perception 

elements and emotions
- 4.00

※ 1: Not at all, 2: Not at all, 3: Not at all, 3: Normal, 4: Yes, 5: Very much so

2. 공간 감성과 ‘주의자원’과의 관계

1) 조명 차이에 따른 주의자원

4개의 주거공간 이미지를 대상으로 응답자들이 선택한 ‘주

의자원’을 3장에서 제시된 분석틀을 기준으로 형태(가구, 오브

제, 구조), 색채(가구, 오브제 등의 주요 색채), 질감(사용된 재

료의 텍스처), 대비(형태, 질감, 색채 등의 대비)로 구분하여 조

사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Selected Attention Resources in Residential Space 

(N=20)

Sort. Image 1 Image 2 Image 3* Image 4*

Form 15(75.0) 1(5.0) 4(28.6) 5(25.0)

Color 1(5.0) 1(5.0) 2(14.3) 1(6.3)

Texture 0 0 0 0

Contrast 4(20.0) 18(90.0) 8(57.1) 10(62.5)

*Different overall frequency by missing values

<Table 4>와 조사한 결과를 통해, 각 이미지에서 선택된 ‘주

의자원’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미지 1’의 경우, 선택되어진 ‘주의자원’은 총 3개의 요소

로써 ‘형태’와 ‘색채’, ‘대비’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이 선택되

어진 요소는 ‘형태’로 75.0%가 이를 선택하였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이미지 중앙에 배치된 밝은 ‘우드톤’의 직선적인 

부엌 가구와 ‘화이트색’의 계단의 선들이 응답자들의 시선을 

강하게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대

비’는 이미지 좌측과 우측에 위치한 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에 

의해 형성된 밝기 차이가 강하게 느껴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이미지 2’의 경우, ‘주의자원’은 ‘대비’와 ‘색채’

로 나타났으며 이 중 90.0%의 응답자가 선택한 ‘대비’가 가장 

인상적인 ‘주의인자’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조명’에 의해 나

타나는 ‘대비’로 판단되며, ‘색채’는 좌측의 창을 통해 보이는 

‘블루색’을 강하게 지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미지 3’에서 선택되어진 ‘주의자원’은 ‘형태’, ‘색채’, ‘대

비’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이 선택되어진 요소는 ‘대비’로 57.1%

가 선택하였다. 이는 중심에 위치한 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에 

의해 형성된 밝기 차이가 강하게 지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미지 4’의 경우에 ‘주의자원’은 ‘형태’, ‘색채’, ‘대비’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이 선택되어진 요소는 ‘대비’로 62.5%가 

선택하였다. 대비가 가장 강한 ‘주의인자’로 평가된 것은 ‘조

명’에 의해 나타나는 밝기 차이가 뚜렷하게 지각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동일한 공간에서도 ‘조명’ 차이에 의

해 ‘주의자원’에도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조명

이 켜진 후의 이미지에서는 ‘조명’의 영향으로 ‘대비’의 요소가 

공통적으로 지각에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선행연구의 결과와 동일하게 ‘조명’이 공간에서 강한 시각적 

자극 요소임을 다시 한 번 검증된 것이라 판단된다. 

2) 조명에 따른 공간감성 차이 평가

공간에 대해 응답자들이 느끼는 감성을 알아보기 위해 감성

어휘를 대상으로 평가하였다. 

각 이미지에 대한 공간감성 차이를 알아보고자 3장에서 선

정된 <Figure 1>의 이미지 2쌍(이미지 1과 이미지 2, 이미지 3

와 이미지 4)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 <Table 5>와 같다.

Table 5.The Emotional Vocabulary Results for Residential 

Space Image Based on Lighting Differences

Sort. Image

Emotional vocabulary 1 2 1-2 3 4 3-4 

Imitative original 3.15 3.60 0.45 3.15 3.50 0.35

Unifying discriminatory 2.95 3.00 0.05 3.05 2.90 0.15

Restrained fancy 2.55 3.50 0.95 2.30 3.05 0.75

Boring interesting 2.90 3.60 0.50 2.90 3.70 0.80

Old-Fashioned Sophisticated 3.20 3.90 0.70 3.25 3.85 0.60

Uncomfortable Comfortable 3.15 3.60 0.45 3.50 3.95 0.45

Cold Warm 2.80 3.70 0.90 4.00 4.10 0.10

Hard Soft 2.75 3.45 0.70 3.45 3.45 -

Closed open-minded 4.50 4.20 0.30 2.75 2.70 0.05

Heavy Light 3.85 3.40 0.45 3.45 2.70 0.75

Dark Bright 4.30 3.80 0.50 4.10 3.25 0.85

Calm Active 3.45 2.85 0.60 2.90 2.15 0.75

Disorderly orderly 3.10 3.20 0.10 2.30 3.05 0.75

※ 1: Not at all, 2: Not at all, 3: Not at all, 3: Normal, 4: Yes, 5: Very much so

※ The larger the mean value, the closer it is to the vocabulary on the right

‘이미지 1’의 경우, ‘개방적인’ 감성이 평균값 4.5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밝은’ 감성이 평균값 4.30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미지 2’에서도 ‘개방적인’ 감성이 평균값 4.20으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세련된’이 평균값 3.90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이미지 1’과 ‘이미지 2’는 ‘조명’에 

의한 대표적인 공간 감성에는 변화가 없었으나 ‘이미지 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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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2’의 공간감성 평균 값의 차이를 보면 모든 감성에서 

변화가 나타나 ‘조명’이 감성 조성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미지 3’은 ‘밝은’ 감성이 평균값 4.10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따뜻한’ 감성이 평균값 4.00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이미지 4’에서는 ‘따뜻한 감성이 평균값 4.1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편안한’이 평균값 3.95로 높게 나

타났다. 이를 통해 ‘이미지 3’과 ‘이미지 4’의 경우에는 ‘조명’

에 의해 대표적인 공간 감성이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미지 3’과 ‘이미지 4’의 공간감성 평균값의 차이를 

보면 ‘딱딱한-부드러운’을 제외한 모든 감성에서 변화가 나타

나 ‘조명’이 감성 변화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3. 맥파(HRV) 실험을 통한 심리적 안정도 분석

주거공간에서 치유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디자인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맥파(HRV) 실험을 통해 심리적 안정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스트레스 지수’와 신

체의 전체적인 방어기능 척도인 ‘RMSSD 지수’를 통해 심리적 

안정 정도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그 내용은 <Figure 3>과 같다.

Figure 3. Average Values of Stress and RMSSD Index 

According to Illumination Differences Through Pulse Wave 

Experiments

맥파(HRV) 실험을 통해 각 이미지에 대한 ‘스트레스’ 및 

‘RMSSD’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미지 1’의 ‘스트레스’지수는 36.95, ‘RMSSD’ 지수는 

36.47로 나타났다. 휴식상태인 1W와 비교하여 ‘스트레스’ 지

수는 0.8만큼 증가, ‘RMSSD’ 지수는 2.54만큼 증가하였다.

‘이미지 2’의 경우, ‘스트레스’ 지수는 35.47, ‘RMSSD’ 지수

는 34.55로 나타났고, 휴식상태인 2W와 비교하여 ‘스트레스’ 

지수는 0.45만큼 감소, ‘신체방어기능척도’ 지수는 0.54만큼 증

가하였다. 

이를 통해 조명 켜기 전 후의 ‘이미지 1’과 ‘이미지 2’를 비교

해보면, ‘스트레스’ 지수는 조명 켠 후 이미지인 ‘이미지 2’가 

조명 켜기 전 이미지인 ‘이미지 1’보다 휴식상태에서 스트레가 

낮아지고 있는 반면, ‘RMSSD’ 지수는 조명 켠 후 이미지인 ‘이

미지 1’과 ‘이미지 2’ 모두 휴식상태에서 보다 증가하고 있으나 

종합적으로 볼 때,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지고 ‘RMSSD’는 증

가하는 조명 켠 후의 ‘이미지 2’의 환경에서 심리적 안정도가 

더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미지 3’의 경우, ‘스트레스’지수는 36.35, ‘RMSSD’ 지수

는 34.55로 나타났으며, 휴식상태인 3W와 비교하여 ‘스트레

스’ 지수는 0.65만큼 증가, ‘RMSSD’ 지수는 1.46만큼 증가하

였다.

‘이미지 4’의 경우, ‘스트레스’ 지수는 35.00, ‘RMSSD’ 지수

는 37.63으로 나타났고, 휴식상태인 4W와 비교하여 ‘스트레스’ 

지수는 0.4만큼 감소, ‘RMSSD’ 지수는 0.85만큼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조명 켜기 전 후의 ‘이미지 3’과 ‘이미지 4’를 비교

해보면, ‘스트레스’ 지수는 조명 켠 후 이미지인 ‘이미지 4’가 

조명 켜기 전 이미지인 ‘이미지 3’보다 휴식상태에서 보다 ‘스

트레스’ 지수가 낮아지고 있으며 ‘RMSSD’ 지수 또한 조명 켠 

후 이미지인 ‘이미지 4’가 조명 켜기 전인 ‘이미지 3’보다 증가

하였으므로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지고 ‘RMSSD 지수’는 증

가하는 조명 켠 후의 ‘이미지 4’의 환경에서 심리적 안정도가 

더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이미지에 대한 ‘스트레스’ 지수와 ‘RMSSD’ 지수

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조명 켠 후 이미지인 ‘이미지 2’와 

‘이미지 4’가 조명 켜기 전 ‘이미지 1’과 ‘이미지 3’보다 심리적 

안정도 더 높다고 볼 수 있으며, 그중에서도 ‘RMSSD’ 지수의 

변화가 더 높은 ‘이미지 4’가 가장 심리적으로 안정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4. 심리적 안정과 감성 및 치유 요소와의 관계성

각 이미지에 대한 설문과 실험 결과로 ‘주의자원’과 ‘공간지

각’, ‘맥파(HRV)’와의 관계성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주거

공간에서의 심리적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감성과 치유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하였다. 

‘이미지 1’의 경우, ‘주의자원’으로 ‘형태’, ‘색채’, ‘대비’가 

나타났으며 ‘형태’가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미지 중심에 위치한 직선적인 부엌 가구로 인한 경직된 

느낌으로 ‘스트레스’ 지수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화이

트, 밝은 우드톤’의 색채 사용과 시야에 여러 개의 창이 존재함

과 동시에 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에 의한 밝은 느낌으로 인해 

‘신체방어기능척도’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개방적인’ 감성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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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이미지 2’의 ‘주의자원’으로는 ‘형태’, ‘색채’, ‘대

비’가 나타났으며 ‘대비’가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조명에 의한 명암 ‘대비’로 인해 직선적인 가구의 ‘형

태’가 부드럽게 느껴지고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색채’의 

‘대비’로 스트레스 지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이며, 창을 통해 들

어오는 빛에 의한 블루계열의 ‘색채’와 창의 존재로 인해 ‘신체

방어기능 척도’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개방적인’ 감성이 긍정적인 심리적 안정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미지 3’의 ‘주의자원’으로는 ‘형태’, ‘색채’, ‘대비’가 나

타났으며 ‘대비’가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에 의해 형성된 밝기 차이가 다소 눈부시

게 느껴질 만큼 밝아 ‘스트레스’ 지수는 증가하고 ‘신체방어기

능’ 척도는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빛에 의한 밝기로 

‘밝은’ 감성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미지 4’는 ‘주의자원’으로 ‘형태’, ‘색채’, ‘대비’가 나타

났으며 ‘대비’가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명에 

의해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과의 색채 ‘대비’와 가구나 구조

의 형태 ‘대비’가 생겨 스트레스 지수는 감소하고 신체방어기

능 척도는 증가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주의자원’으

로 인해 ‘따뜻한’ 감성이 긍정적인 심리적 안정도에 영향을 미

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가장 심리적 안정이 높은 이미지는 

‘이미지 4’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이미지 2’로 나타나 조명 

켠 후 이미지들이 조명 켜기 전보다 더 치유에 도움이 되는 것

을 알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긍정적인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개

방적’이고 ‘따뜻한’ 감성을 유도하고 ‘형태’, ‘색채’, ‘대비’와 

같은 치유요소를 고려한 디자인이 주거공간의 치유적 디자인

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5. 심리적 안정을 위한 주거공간에서의 치유디자인 방법

앞서 주거공간에서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감성과 치유요소

를 분석하였으며, 치유를 위한 디자인 방법을 모색해보면 다음

과 같다.

치유를 위한 공간디자인 방법은 ‘개방적인’ 감성을 유도할 

수 있도록 ‘형태’, ‘색채’, ‘대비’의 치유요소를 사용하는 방법

이다. 경직된 느낌의 직선보다는 부드러운 느낌의 곡선 ‘형태’

를 활용한 오브제를 사용하고, ‘화이트계열’이나 ‘밝은 우드톤’

의 밝은 ‘색채’를 활용한 가구나 오브제 등을 사용하여 내부공

간의 ‘확장감’을 주고 바깥의 ‘빛’을 내부로 유입시킬 수 있는 

창을 계획하여 ‘개방감’을 표현하는 것이며, 조명에 의한 명암 

‘대비’로 다른 형태나 색채로의 변화를 활용하는 것이 치유를 

위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따뜻한’ 감성을 유도할 수 있도록 ‘형태’, ‘색채’, ‘대

비’의 치유요소를 이용하는 것이다. 벽과 바닥의 색상차이를 

통한 구조의 ‘형태’를 활용하고, 우드톤과 아이보리계열의 ‘색

채’를 사용하여 편안하고 따스한 느낌을 주고 ‘조명’에 의한 명

암 ‘대비’로 다른 형태나 색채로의 변화를 활용하는 것이 심리

적 안정을 위한 치유디자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심리적 안정을 위한 주거공간에서의 치유디자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주의자원’과 ‘공간 감성’, ‘맥파

(HRV)’ 실험을 통한 ‘스트레스 지수’와 ‘RMSSD 지수’와의 관

계를 분석하여 심리적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감성과 치유요소

를 파악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에서 이용자들의 ‘선택적 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주의자원’으로 ‘형태’, ‘색채’, ‘질감’, ‘대비’로 구분할 수 있다. 

‘형태’는 ‘가구, 오브제, 구조’, ‘색채’는 ‘사용된 주요색’, ‘질감’

은 ‘사용된 재료의 텍스처’, ‘대비’는 ‘빛에 의해 형성된 형태, 

색채, 질감의 대비’를 나타낸다.

둘째, 공간 감성과 ‘주의자원’과의 관계를 통해, 동일한 공간

에서도 조명 차이에 의해 ‘주의자원’과 ‘감성’의 변화가 있으

며, 특히, ‘대비’가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주거공간에

서 특정한 감성을 유도하고자 할 경우 ‘대비’를 활용한 디자인

적 접근이 효과적일 수 있다.

셋째, ‘주의자원’과 ‘공간지각’, ‘맥파(HRV)’와의 관계성을 

분석한 결과, ‘이미지 4’에서 심리적 안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

나 색상차이를 통한 구조의 ‘형태’, 우드톤 및 아이보리계열을 

활용한 가구 및 오브제의 ‘색채’, ‘조명’의 명암 ‘대비’가 사용

된 디자인이 치유에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심리적 안정과 감성 및 치유요소와의 관계를 통해 주

거공간에서의 치유디자인 방법을 모색한 결과, 심리적 안정도

가 높게 나타난 ‘개방적’이고 ‘따뜻한’ 감성을 유도하는 것이 

치유에 긍정적이며 이를 위해 곡선이나 색상 차이를 통한 구조

의 ‘형태’, 밝거나 따뜻한 계열의 가구나 오브제 등의 ‘색채’, 빛

에 의한 명암 ‘대비’로 부드러운 형태처럼 느껴지거나 따뜻한 

색감으로 변화하는 등을 고려한 방법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고려한 디자인이 치유에 긍정적이라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제한된 4개의 주거공간이미지와 20명의 응답자로 

실시된 설문과 실험 결과를 토대로 분석된 것으로 주거공간에

서의 치유디자인 적용에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주거공간에 대한 이용자들의 과학적인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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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활용하여 감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며, 향후 치유요소가 반영된 공간에서의 VR과 같은 직･

간접적인 경험을 고려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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